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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J, 묵은 자산 털고 2004년 간다!
삼성그룹 관련 보유주식 장내매각 … 수익 2600만원에 256억원 유입

CJ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삼성그룹 관련 보유주식의 대대적 매각을 통해 차입금 상환 및 자산 효율화를 

도모하기로 해 2004년에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공격경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.

CJ는 2003년 12월22일-26일 사이 장내매각을 통해 삼성물산, 호텔신라, 삼성전기 등 삼성그룹과 관련된 7개 

기업 보유지분을 매각해 약 25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유입함으로써 대부분의 비주력 자산 매각을 마쳤다.

CJ의 삼성관련 주식 매각손익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주, 원)

구  분 주식수 취득원가 매각단가 매각손익

삼성물산 635,000 12,403 9,858 -1,616,075,000

삼성테크윈 517,992 8,882 13,305 2,291,078,616

호텔신라 636,117 8,600 5,509 -1,966,237,647

삼성전기 75,169 15,408 38,433 1,730,766,225

삼성엔지니어링 787,543 3,630 3,540 -70,878,870

삼성중공업 285,119 5,953 6,404 128,588,669

삼성정밀화학 86,626 21,619 16,181 -47,072,188

합  계 3,023,566 26,169,805

CJ 관계자는 “매각대금은 재무구조 개선과 자산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며 현금 유동성과 관련

된 문제는 결코 아니다”고 밝혀 CJ가 2004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보아줄 것을 요청

했다.

특히, 삼성물산을 비롯해 호텔신라, 삼성엔지니어링, 삼성정밀화학의 주식은 취득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

판매해 삼성테크윈, 삼성전기, 삼성중공업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의 대부분이 상쇄돼 매각이익은 2600만원에 

그쳤다.

CJ 관계자는 “취득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주식을 판 이유는 주식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것보다 고

정자산으로 묶여있는 주식을 현금화해 차입금을 갚아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회사에 훨씬 이익을 주는 일

이다”라며 주가의 손익계산만을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관점이라고 강조했다.

한편, CJ는 비 주력자산 매각의 연장선에서 한일약품 인수, 신동방 인수, 푸르덴셜과 제일투자증권 지분 매

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라이신 공장 투자 등을 통한 선택과 집중의 경영을 시도하고 있다.

CJ는 2004년 당기순이익의 25% 이상을 배당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배분에도 적극 나설 계획

이다. <한기석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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